
Sermon Notes: 

 

서론: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의 삶 

     많은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말 

   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많은 경고 

 

본론: 맹세 

1. ‘옛 사람에게 말한 바’ (33 절) 

     가. 종합적인 요약: 출 20:7, 레 19:12, 민 30:2, 신 23:21 

     나. 거짓 맹세 = 신성모독의 심각한 범죄 

     다. 맹세는 서원: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지켜야 함 (한나) 

2. 맹세에 대한 잘못 

     가. 사람 사이의 규정으로 둔갑 

     나. 습관적 맹세, 악용하고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음 

3.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 

     가.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: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된 삶 

         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(하늘, 땅, 예루살렘, 머리) 

     나. 옳다 옳다,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해야 함 (37 절) 

          말의 절대적인 신실성 (약 5:12) 

          악으로 좇아: 거짓 맹세는 악한 마음 혹은 마귀로부터  

4. 적용: 진실한 말 한 마디면 충분한 사회를 만들라! 

     가. 말이 바뀌어야 

     나. 에세네파 (경건주의자) vs 종교 지도자들 (외식) 

         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

     다. I am a Christian 이라고 말하면 믿어주는 사회 만들기 

 

결론: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실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함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뿐만 

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마태복음 5 장 37 절 

‘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, 아니라 아니라 하라.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’ 
 


